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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D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53
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test, ANOVA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적 자기주장은 평균 평점은 4.44±0.37점, 성 역할 고정관념은 2.08±0.58점, 동성애
태도는 2.75±0.37점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 태도는 종교(F=13.32, p<.000), 종교생활(F=20.43, 
p<.000), 부모님의 양육태도(F=2.74,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
장과 동성애의 태도(r=-0.13, p=.03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의 태도(r=0.24, 
p<.000)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종교, 종교생활, 성역할 고정관념이 동성애 태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전략이 필요하고, 건강한 성 정체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evance and different factors having an 
impact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stereotypes for th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toward 
homosexual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253 nursing students in D cit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1 to April 20, 2019 and it was then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2.0. The
average of sexual assertiveness in the nursing students was 4.44±0.37, and the average of sex stereotypes
was 2.08±0.58, and the average of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was 2.75±0.37.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ffered among religions (F=13.32, p<.000), 
religious life (F=20.43, p<.000) and method of parenting (F=2.74, p<.044).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assertiveness and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0.13, p=.034). Also,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 stereotypes 
and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0.24, p<.000). Religion, religious life and sex stereotypes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Models that included the variables explained 23.1% of the variance for th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terventional strategy related to nursing 
student'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so as to develop a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 for promoting
healthy gender identity.

Keywords : Nursing Student, Gender Role, Gender Identity, Homosexuality,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Sexual Homophobic, Sex Stereotypes, Sexual Asser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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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성역할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적 성(gender)과 관련되며 성역할 발달에는 
생물학적, 인지적, 환경적 요인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1]. 성역할 발달이 각 문화에서 성의 가치와 규
범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개인은 성역할에 관
한 가치와 규범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
지 경험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며 특히 청년기 이후에는 성역할 발달이 독자적으
로 이루어진다[2].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
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새롭게 정의하며 자아정
체감, 가치, 신념 등을 형성한다[3]. 따라서 대학생들은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기 가장 좋은 시기로, 이때의 대
학생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체감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4].

많은 대학생들은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도 원하지 
않는 성접촉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불쾌
감, 모욕감, 불안, 두려움, 우울, 분노 등을 경험 할 수 있
다[5].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
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원치 않는 성
적접촉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6].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적 욕구나 충동
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 행동을 시도하
거나 실행하는 등의 성적 목표를 달성한다[7]. 

성적 자기주장의 요인으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전통적 
성태도, 자기주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성역할 고
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6]. 이
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면화한 정도를 의미하
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안전을 위한 자기
주장을 어렵게 한다[8]. 반면 성역할 고정관념과 상반되
는 양성 평등적 태도에 관한 대학생 연구에서는 성 평등 
의식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게 나타났
다[9].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 사회 내에 규정된 성 역할에 구
성원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채 성별에 따라 특성
과 역할을 구별하려는 태도로,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특성
을 가진다[10]. 이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을 유연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제한되어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11]. 이러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화 과
정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계속 반복되어 나타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른 시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문화와 주변 환경은 개인의 성 역할
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반영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동성애 태도의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한 성 정체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과 성(性)이 동일한 상대에게 
성적지향을 가지는 것이다. 성적지향이란 자발적인 선택
보다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동성에게 사랑과 
성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최근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동성애 연구는 점차 줄어들고 동성애를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해 온 인간관계의 또 다른 현상으로 바
라보며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13-15].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성적 경향
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 발달, 사회적 낙인으로 
편견, 차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16,17]. 이
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욱
이 동성애자들의 삶의 어려움은 특히 이성애자들과의 비
교를 통해 더욱 부각되어 약물중독, 우울 및 자살 시도율
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21].

지금까지 동성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양하게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권위적일수록, 종교
적 신념이 강할수록, 부정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
으며[22-24],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동성애 혐오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5].

국외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의 31-89 %는 성적 지향
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하였으며
[26,27], 간호대학생들은 동성애 혐오감과 부정적인 감정
을 나타내었다[28]. 또한 국내 임상현장에서의 의료인들
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모두 이성애자 
일 것이라는 가정과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동성애자들
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13]. 이러
한 동성애에 대한 의료인의 부정적인 태도는 성 소수자
로 하여금 의료 서비스 이용과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9]. 따라서 간호사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성애들에게 지지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는 전문적인 실습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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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타심을 가지고 환자 중심의 보살핌을 제공하여 
건강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0]. 따라서 동성애
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와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태
도를 확인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성
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
할 고정관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하고 이
에 따른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
한 태도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

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
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간호학과

에 재학 중이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
접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할 경우 설문
지를 배부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설문지를 작
성하는 동안 연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잠시 자
리를 비워두었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동성애 태도의 영향요
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을 예측변수로 
적용하였을 때 21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80명의 대상자 수로 산정하였다. 총 280명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및 작성오류로 
인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 
25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적 자기주장
타인의 성욕구와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욕구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의미하며[31], 본 연구에서는 Ha 등[32]이 개발
한 78문항의 성발달 평가 도구 하부영역 중 성적 자기주
장 영역에 해당되는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
주장과 관련된 12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 이었다.

2.3.2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생물학

적인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되는 일반적인 성역할 태
도를 의미한다[33,34]. 본 연구에서는 Kim[35]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임을 의미하며, 성역할 고
정관념 점수가 낮으면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임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 당시 Kim[35]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 이었다.

2.3.3 동성애에 대한 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outon[36]이 

개발한 동성애 혐오 척도를 Lee [37]가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Lee[3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총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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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year) 22.96±1.29

Grade 3
4

100(39.4)
153(60.2)

Family living together Yes
No

177(70.1)
 76(29.9)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No religion

 39(15.4)    
  22(8.7)    
  17(6.7)
 175(69.2)

Religious life Be very passive
Passive
Active

Be very active

 180(71.1)
  38(15.0)
  27(10.7)
    8(3.2)

Physical condition perfectly well
to be healthy

be out of health
be not very healthy

  74(29.2)
 155(61.3)
   24(9.5)
     0(0)

Heter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84(33.2)
 113(44.7)
  56(22.1)

Hom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8(3.2)
    4(1.6)
 241(95.2)

Growth area

Big Cit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Farming and Fishing village
The others(foreign country)

147(58.1)
 77(30.4)
 29(11.5)
    0(0)

Parenting method

Authoritative Reared
Permissible Reared
Democratic Reared

Irresponsible Reared

 34(13.4)
 87(34.4)
129(51.0)
   3(1.2)

Sexual Self-Assertion
Gender Stereotyp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4.44±0.37
2.08±0.58
2.75±0.37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3)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태도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Scheffè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
성애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K 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40525-201904-HR 
-16-03)을 받고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하였다. 연구 대상
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들에 한하
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이고 나

이, 종교, 종교생활, 건강상태, 가족동거유무, 이성교제 
와 동성교제  그리고 성장도시 및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학년 100명(39.4%), 4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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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year) 22.9±1.29 1.08 .364

Grade
3
4

2.75±0.37
2.77±0.40
2.74±0.36

0.40 .526

Family living together
Yes
No

2.75±0.37
2.74±0.36
2.79±0.40

0.97 .325

Religion
Christianitya

Catholicb

Buddhismc

No religiond

2.75±0.37
3.08±0.52
2.67±0.16
2.72±0.33
2.69±0.32

13.32 <.001
a>b,c,d

Religious life
Be very passivea

Passiveb

Activec

Be very actived

2.75±0.37
2.68±0.31
2.72±0.32
2.98±0.45
3.53±0.46

20.43 <.001
a,b,c<d

Physical condition
Perfectly well
To be healthy

Be out of health

2.75±0.37
2.80±0.35
2.73±0.40
2.73±0.28

0.88 .413

Heter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2.75±0.37
2.79±0.34
2.74±0.40
2.68±0.36

1.39 .250

Homosexual relationship
Be in a relationship with

Dated before, but now do not
Have no experience of dating

2.75±0.37
2.92±0.29
2.50±0.24
2.75±0.38

1.17 .320

Growth area
Big City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Farming and Fishing village

2.75±0.37
2.74±0.36
2.74±0.38
2.81±0.45

0.42 .655

Parenting method
Authoritative Reareda

Permissible Rearedb

Democratic Rearedc

Irresponsible Rearedd

2.75±0.37
2.78±0.42
2.83±0.40
2.68±0.34
2.71±0.00

2.74 .044
b>c

Table 2.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3)

153명(60.2%)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2.96(±1.29)
세로 나타났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177명(70.1%)으로 대부분이었다. 종교는 개신교 39명
(15.4%), 천주교 22명(8.7%), 불교 17명(6.7%), 기타 종
교 또는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175명(69.2%)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생활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대상자 8명(3.2%)으로 보다 매우 소극적인 종교생
활을 하는 대상자가 180명(71.1%)으로 월등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
다가 155명(61.3%)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84명(33.2%),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는 없다 113명(44.7%),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6명(22.1%)로 나타났으며, 동성교제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대상자 8명(3.2%), 동성교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241명(95.2%)으로 대부분이었다. 대상자들은 147명
(58.1%)로가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성장하였고, 부모님들

의 양육태도는 민주적인 양육법이 129명(51.0%)으로 가
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성적 자기주장 4.44±0.37점이
고, 성역할 고정관념 2.08±0.58점, 동성애에 대한 태도
점수는 2.75±0.37점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종교(F=13.32, p<.001), 종교생활(F=20.43, p<.001), 

부모님의 양육태도(F=2.74, p=.044)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개신교에
서 천주교와 불교 및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종교생활이 매우 적극적인 대상자가 매우 소극적인 대상
자보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p<.0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용적인 부모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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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xual Self-Assertion Gender Stereotype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r(p) r(p) r(p)

Sexual Self-Assertion 1
Gender Stereotype  -.04(.531) 1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13(.034) .24(<.001)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xual Self-Assertion, Gender Stereotype and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5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69 .27 9.81 <.001
Religion* -.18 .08 -.22 -2.10  .037

Religious life*  .61 .14 .28 4.18 <.001
Parenting method*  .07 .04 .09  1.60  .110

Sexual Self-Assertion -.02 .05 -.02  -.39  .694
Gender Stereotype  .12 .03 .18  3.28 <.001

Adj R²=.231, F=7.88, p<.001
*Dummy variabl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N=253)

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44). 그 외 나이, 학년, 이성교제, 동성교제, 건강상
태, 가족동거유무에서는 동성애 태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
성애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 및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보면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의 
태도(r=-0.13, p=.034)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의 태도(r=0.24, p<.001)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한 성적 자기주장과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유의한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04, p=.531).

3.4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대상자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과 차이를 나타낸 대상
자의 종교, 종교생활, 부모의 양육태도, 성적자기주장,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변수 중 명목
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
하였을 때, 공차한계 값 (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 (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0.276-0.985으
로 0.1 이상이었고, VIF값은 1.016-3.625로 10보다 낮
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1.96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회
귀모형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88, p 
<.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
인으로 종교(t=-2.10, p=.037), 종교생활(t=4.18, p<.001), 
성역할 고정관념(t=3.28, p<.001)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23.1% 설명력을 보
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
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9±1.29세로 3학년은 
39.5%, 4학년은 60.5%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
학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와 종
교생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에 
배타적인 태도를 나타낸 연구결과[38]가 본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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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천주교와 불교보다 개신교
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Seo 등[3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Jeon 등[40]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개신교인의 경우 교리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에 의
하여 개신교 교리에 벗어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보인 것이라 사료된다[40]. 그러나 종교에 따른 결
과 차이는 표본 추출의 한계와 표본에 따른 성향의 차이
로 인한 한계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겠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일수록 동성애
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허용
적인 양육태도는 공통적으로 자녀들에 대해 높은 애정을 
보이며, 이 중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훈육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에 근
거한 복종의 형태를 선호한다[4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해 분석한 Lee[4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일 경우 자녀에게 자유로움은 주지만 일관적인 방
식을 취하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따라서 허용적인 부모는 
바람직하지 않는 자녀의 행동도 조장하는 양육행동을 나
타내기도 하여, 허용적 양육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른 
시기에 성 관련 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42]. 부모의 양육 유형의 효과는 대부분의 문화권
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는 있으나 모든 연구가 같은 결
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의 
가치관, 경험, 정서,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
낸다[41]. 따라서 추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성 의
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성 의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 
관련 변수들로 성적 자기주장,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인하
였다. 성적 자기주장과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부적인 상
관을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동성애 태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간호대학생이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가지고 있
을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2.08±0.58점으로 
Choi[43]의 간호대학생을 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Lee와 Kang [4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 보다는 낮아 성 역할에 대해 허용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성적 자기
주장이 높으며, 전통적인 견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적 
자기주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3]. 바람직한 성 역
할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전통적인 성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45]. 따라
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
정, 학교, 사회, 국가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바람직한 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 자기주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
(sex)에 집착하지 않고 적절한 성역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

마지막으로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종교, 종교활동과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확인되었다. 천주
교와 불교보다 개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를 나타내었고, 매우 적극적인 종교생활을 지님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국외 
Fisher 등[38]의 종교적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자들에
게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며, 개인에 따른 종교적 성향의 차이를 보고한 국내
의 Seo 등[3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적극적인 종교활동이 전통적 가치규범을 따르게 하며 보
수적인 성향이 높게 나타나게 되고[39], 따라서 사회적 
권위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
어 성 소수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11].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회문화
적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자신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더 보수적인 경향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태
도에 대하여 보고한 Jang[15]의 연구 결과 전통적이며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태도를 보일수록 동성애에 대한 태
도에 부정적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
라서 성 역할정체감을 확립할 시기인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성 관련 교육, 대중매체 활용한 교육 등의 적극적
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성소수자
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견과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동성애
자들은 부정적인 시선과 냉담한 태도, 편견으로 인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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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감, 고정관념, 고립감, 자살,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2,15]. 모든 사람은 평등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간섭 받
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
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
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환
자 중심의 치료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배제된 교육 및 건강문제에 관하
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대
학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전략이 필요하고, 건강
한 성 정체성을 위한 실천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
장, 성역할 고정관념과 동성애 태도를 확인하고,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개의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료수집을 하였고, 직접적인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
대학생의 동성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체자로 올바른 사회의 성문
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성숙한 성 정체감 확립이 중요하
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대상자 중심의 근거 기반
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고, 편견이 배제된 포괄적인 방
법으로 간호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의 동성애 태도와 관련된 중재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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